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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본 연구는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의 학생창업 지원정책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조사하고, 상향적 접근 방식을 적용하여 정책 수행 대상자인 

학생들의 요구 사항을 반영한 정책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KAIST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및 분석을 통

해 학생창업 지원 정책의 효과적인 실행 방안을 탐색하였다. 연구 결과, 학생창업 현장과의 정책목표 공유, 정책 수립 시 학내 학생창업 현

장의 의견 반영, 학생 창업가 육성을 위한 창업친화적학사제도 체계의 구축에 대한 개선의 시급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관련하여 집행

기관의 역량 강화, 교육과정 내에서의 마케팅 및 시장개척 역량, 사업가로서의 조직관리 및 실무역량 향상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

라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창업지원 정책의 투명성 및 접근성 강화가 요구되며, 학생들이 정책목표

를 명확히 이해하고, 창업지원정책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의 투명성과 접근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둘째, 학생 중심의 창업정책개발

이 요구되며, 학생창업지원 정책을 개발함에 있어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학생들의 요구와 실제 창업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셋째, 과기특성화대학 특성이 반영된 창업친화적학사제도의 개선이 요구되며, 학생들이 창업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창업친화적학사제도를 도입하거나 개선하여, 창업 활동을 학점으로 인정하거나 창업 관련 교과목을 확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과학기술특성화대학에서 학생창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창업가정신을 고취시키는 

데 의미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대학이 기술혁신과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혁신 창업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핵심주제어: KAIST, 학생창업, 창업활성화정책, 창업지원, 대학생 인식분석, 과기특성화대학

Ⅰ. 서론

21세기 현대사회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인재들이 도전을 통하여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고 성장시

키는 창업활동이 국가경쟁력 확보 핵심 아젠다가 되었다. 이

러한 추세를 뒷받침하기 위해, 해외의 경우는 기업가정신 교

육이 강조되었고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고등교육인 대학, 그

리고 평생교육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미 많은 선행연구에서 

기업가정신 교육과 창업 활성화는 국가의 경제발전과 성장을 

촉진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에서도 교육부 

산하 대학들은 창업교육, 창업지원, 창업친화적학사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양적 확산하였고 학생창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지

원 및 캠퍼스 창업생태계 구축을 활발하게 진행하여 많은 성

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일반대학들과는 다르게 과기특성화대학들은 주무 부

처가 다르며, 설립 취지와 기능과 역할의 정책적 방향성에도 

다소 차이를 보인다. 기초 과학과 공학 특성화된 과기특성화

대학들은 과학 인재 및 연구인력 양성이 중요한 연구중심대

학들이다. 과기특성화대학들은 R&D 기반 첨단기술과 기초 

과학을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여 국가 미래 산업을 주도할 

기술과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Schwab(2016)의 연구에서는 인

공지능, 로봇공학, 사물 인터넷, 생명과학 등의 과학기술은 우

리 생활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과기특성화대학 학생들의 경우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창업을 촉진하고 있으며 다양한 도전으로 지역 혁신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과학 인재들이 연구성과를 사업화, 혁신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것은 국가 혁신을 주도하는 중요한 활

동이다. 김선우(2013)의 연구에서는 과기특성화대학이 우수한 

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는 데 있어 국내 최고 수준의 R&D 역

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수도권 집중이 아닌 지역혁신 거점 역

할을 수행하는 특징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김영민(2021)은

* 주저자, KAIST, 연구조교수, helloceo777@kaist.ac.kr

** 공동저자, KAIST, 선임연구원, pioong@kaist.ac.kr

*** 교신저자, KAIST, 연구부교수, mjbaek@kaist.ac.kr

· 투고일: 2024-03-14      · 수정일: 2024-04-08     · 게재확정일: 2024-04-16



안태욱·류춘렬·백민정

198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Vol.19 No.2

KAIST를 비롯한 과기특성화대학의 이공계 분야 재학생들이 

공학기술의 지식재산권과 창업을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

여할 수 있는 인적자원임을 강조하였다. 그럼에도 과기특성화

대학들의 학생창업정책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국가적으로 중요하고 기술창업활성화가 파급효과가 

큰 만큼 과기특성화대학 학생창업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정책

적 방향성과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과기특성화대학 중에서 기술창업이 활발하고 기술창업 성공

사례가 많은 KAIST의 학생창업정책 중심으로 학생들의 인식

분석을 하고자 한다. KAIST는 세계적인 연구 논문 발표1), 특

허 출원2), 교원창업 및 학생(예비)창업 수 증가3) 등 잠재적으

로 연구와 기술사업화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창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KAIST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창업지원 

정책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과기특성화대학

의 창업교육 및 창업지원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자 한다. 본 KAIST 사례연구를 통해 과기특성화대학들을 

비롯한 일반대학에서도 학생들을 위한 혁신창업정책 수립에 

유의미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이를 위한 연구질문은 다음

과 같다. 

첫째, KAIST 학생들의 학생창업지원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둘째, KAIST 학생들의 인식을 고려한 과기특성화대학 학생

창업지원 정책의 개선 방안은 무엇인가?

Ⅱ. 이론적 배경

2.1. 정부의 대학창업지원 정책

한국 정부의 대학창업지원 정책은 국가의 경제발전과 혁신

을 촉진하고 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 중 

하나로 인식되어 있다. 이러한 정책은 학생들의 창업 의지와 

역량을 높이고,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를 시장에 성공적으로 

이끌어내는데 기여한다. OECD(2017)에서는 대학 창업지원 정

책이 현대사회에서의 경제적 및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

한 중요한 수단임을 강조하였다.

최근 대한민국 정부는 창업을 국가경제 전략의 핵심 요소로 

고려하고 있으며, 거의 모든 부처에서 창업을 지원하고 있다

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캠퍼스 창업생태계의 활성화와 

학생창업을 촉진하는 정책을 강화하고 있으며, 새로운 기업의 

창출을 통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이바지하는 창업 관련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강진규·

이혜영, 2023). 대학은 높은 학술적 역량과 연구 인프라를 보

유하고 있어, 창업을 위한 기술적 지식과 인적 네트워크를 제

공할 수 있는 적절한 환경을 제공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대

학창업 지원 정책은 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역

할을 하고 있다. 새로운 기업을 창업하고 성장시키는 것은 경

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에 많은 부분 기

여한다. 또한, 대학창업지원 정책은 산학협력을 강화하여 산

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식 기반 경제를 구축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교육부, 2019).

이제 대학은 단순히 지식만을 전달하는 역할이 아닌 산학협력, 

기술이전, 사업화 및 창업을 통해 기업가적 대학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학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기업가적 대학

의 경우 기업가정신을 기반으로 대학의 자원을 활용하여 부

가가치를 창출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여 지역과 국가 발전

에 기여하고 있다(손윤정·최종인, 2023). 대학창업지원 정책은 

대학의 산학협력단, 기술지주회사, 창업교육센터, 창업지원단 

등을 통해 실현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부 부처들과 실질적

인 이론적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다(창업진흥원, 2020) 

2013년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중소기업청은 ‘대학 창업교

육 5개년 계획’을 발표하였고 대학 중심의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과 학생들을 위해 창업지원체계 및 캠퍼스 창업생

태계 방안을 마련하였다(교육부, 2013). 나아가 2018년 2차 

‘대학 창업교육 5개년 계획’을 후속 발표하였고, 제1차 추진 

계획에 따른 결과를 성과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지속적인 발

전방안을 도출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교육부, 2018). 대학에

서 창업이 활성화되기 위해 학생창업 특성을 고려한 지원체

계 마련이 중요함과 동시에 창업지원 전문 인력의 전문성 확

보가 중요하다. 따라서 장기적 관점에서 창업정책을 수립되어

야 한다(이수용 외, 2020). 하지만 일반대학교에 비해 과기특

성화대학생들을 위한 특성화된 창업지원 정책과 연구는 부족

한 실정이다.

2.2. 과기특성화대학 창업지원 정책

과기특성화대학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부 관할의 

KAIST, GIST, DGIST, UNIST와 민간 관할인 POSTECH으로 

구성되어 있다. 과기특성화대학은 교육 및 연구를 통해 새로

운 기술과 지식을 창출하며, 이를 창업 및 기술 이전을 통해 

혁신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하고 있다(천유영·구양미, 2022). 

국내 과기특성화대학과 유사한 해외 대학으로는 대표적으로 

미국의 MIT와 스탠퍼드 대학을 들 수 있다. 먼저, MIT는 창

업생태계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유지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다양한 창업지원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MIT Enterprise Forum

은 창업가들과 전문가들을 연결하여 지식 공유와 경험 공유하

는 프로그램, MIT Entrepreneurship Center는 학생, 교수, 연구원 

1) 2020년 11월에 발표된 과학기술 논문인용색인 (SCI) 분석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KAIST는 세계적인 AI 학회 중 하나인 '국제머신러닝학회 (ICML)'에서 아시아 1

위, 세계 16위를 기록

2) 23년 12월 기준 공개 및 등록 후 유지되고 있는 KAIST 보유 특허 수는 총 8,060건(국내 및 해외 패밀리 합산)

3) 강민호(2024.1.18.) 카이스트, 창업지원확대...올해 목표는 창업기업 100개,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it/1092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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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산업 협력자들을 대상으로 창업교육, 자금조달, 기술이전,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

외에도 투자 및 자금 지원프로그램, 기술이전 및 라이센싱 프

로그램, 창업공간 및 시설 등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스탠퍼드 대학의 경우 동문 창업가 네트워크가 활성화 되어 

있고, 학교 내 모든 전공, 학부 단위에서 창업교육과 활동을 

경험 할 수 있다. 그리고 창업지원 방향을 기술중심 딥테크 

산업체와의 네트워킹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정하고, 창업 생

태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해외 대표 대

학들과 비교할 때 국내 과기특성화대학의 경우 창업 교과목, 

교육과정, 창업지원정책과 창업 인프라 차이가 존재하며, 무

엇보다 창업친화적 학사제도를 비롯해서 창업문화를 받아 들

이는 인식의 차이가 크다. 

이에 정부는 2014년부터 과기특성화대학 기술사업화 선도모

델을 육성사업을 통해 과기특성화대학의 우수한 연구성과를 

활용한 기술사업화를 통해 신산업을 육성하고 양질의 일자리

를 창출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도하고 있다. 그리고 2018

년에는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과기형 창업선도대학 육성사

업’ 등을 통해 과학기술기반 창업과 기술이전으로 고급 일자

리를 창출하는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노

력으로 과기특성화대학들은 최근 들어 기술사업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기술이전과 사업화, 창업을 통해서 다양한 혁

신성과를 창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과기특성화대학들

은 기술창업은 주로 연구실의 과학기술 R&D를 활용한 기술

사업화를 지향하고 있어, 연구가 신기술 사업화로 발전하여 

혁신창업기업이 탄생하고, 나아가 성장하여 국가의 경제발전

에 이바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이다.

2.3. KAIST의 학생창업지원 정책

2021년 이광형 총장 취임 이후 KAIST는 5가지 신문화전략

에서 기술사업화를 통한 글로벌 가치 창출을 위해 ‘1 Lab, 1 

Startup’을 핵심 신문화전략 슬로건을 제시하였고, 재정자립을 

위해서 창업을 핵심 전략으로 제시하고 R&D기술 사업화 중

심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가적 대학으로 발전하고 있다. 

천유영·구양미(2022) 연구에서 KAIST의 창업생태계는 초기

부터 이미 풍부한 벤처기업들이 입주하고 있었으며, 기술력을 

보유한 대전의 창업생태계와 연계되어 탄탄한 기반을 다질 

수 있었다고 하였다. 관련하여 이호준(2024)은 매일경제 1월 

9일 신문기사에서 최근 5년 동안 카이스트 학생창업 생존율

은 91%라고도 밝힌 바 있다. KAIST는 이러한 환경적 특성에 

영향을 받아 창업교육과 이공계 분야 창업에서 우수한 성과

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 참여 학생들 또한 학생창업을 중요하

게 인식하고 있다(김영민, 2021). 

KAIST 내부 창업을 지원하는 핵심앵커 기관인 창업원의 창

업지원 프로그램은 크게 학생 창업지원과 교원 창업지원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중 학생 창업지원 프로그램으로는 E*5 

Startup 프로그램이 대표적이다. 또한 연구실 창업을 위한 Lab 

Startup 프로그램 등이 지원되고 있다. 그리고 창업 아이디어

를 지닌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W8 Garage & Startup 

Club은 24시간 개방되는 학생창업공간, 창업기숙사, 

‘Loonshots Start Challenge’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학생창업 저변 확대를 위해 특강, 캠프, 선배창업가 강연, 네

트워크 등 다양한 창업정책이 제공되고 있다. 

출처: KAIST 창업원 창업지원 운영 매뉴얼

<그림 1> KAIST 학생창업 지원 운영방식

KAIST의 학생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E*5 Startup’의 경우 KAIST 대표적인 학생창업팀 발굴

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유망 사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창업팀

을 발굴, TOP TIER VC 멘토링 기회 제공, 학생창업 사업화

를 지원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예비창업 단계에서 ‘Loonshots 

Start Challenge’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보유한 학생들을 대상으

로 아이디어 조사, 개발 비용 및 코칭을 지원하고 있으며, 

‘Startup Club’ 프로그램은 학생 스스로 창업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창업문화 확산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일종의 

핀란드 슬래시(SLUSH)와 유사한 형식이다. 

W8 Garage는 (예비) 창업팀의 업무 및 회의 공간을 공유 오

피스를 제공하며, 학생창업 육성을 위해 연중 24시간 개방되

어 있다. 또한, 과기특성화대학 공동사업으로 대학 간 창업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유망 창업 팀들을 대상으로 공동 창업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그리고 시제품을 위한 아이디어 

팩토리, IR/PR 영상제작, 디지털 마케팅 지원사업 등 다양하

게 학생창업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Startup Tech Plaza’는 다양한 분야의 교수진을 구성하며 의

과학, 소재·부품·장비, ESG, AI, Big data, Metaverse 분야의 최

첨단 기술 트렌드 파악할 수 있다. 또한 KAIST 창업원에서는 

기술창업에 관심있는 맴버들, 인재들 간의 적극적인 교류를 

위해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한, 과학기술 중심의 공대 특성이라 KAIST 학생들에게 상

대적으로 부족할 수 있는 법률·회계·세무 경영지원 전문 상담

서비스를 매주, 신청자 모두에게 제공하고 있다. 무엇보다 서

울·수도권 지역에 거점지원을 위해 서울 강남에 오피스를 제

공하고 있다. 최근 글로벌 창업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글

로벌 프로그램(미국, 유럽, 아시아 등)을 기획·전략 수립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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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글로벌 시장개척과 진출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초기 

창업부터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KAIST 동문회 창업장학금, 

학생창업팀 멤버들을 위한 창업기숙사 숙소(빌라형)를 제공하

고 있는 것이 차별화되는 또 다른 특징이다. 끝으로 KAIST에

서는 창업 친화적 학사제도는 혁신적이지만 많이 부족하다. 

창업 무제한 휴학 제도가 구축되어 일반대학교에서 2년 창업 

휴학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부분과 차별화 되고 있다.

2.4. 정책집행 이론 분석의 틀 설계

정책집행의 성공적인 정책집행을 위한 영향요인에 관한 연

구는 매우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 초기에 정책집행이론

(Smith, 1973, Van Meter, & Van Horn, 1975)은 정책 결정자가 

바람직한 집행을 위해 따라야 할 규범적 처방을 제시하는 하

향적 접근방법에 중점을 두었다. 반면, 후기에 정책집행이론

(정정길 외, 2010, Cooper, et al., 2004, Edwards III, 1980, Mazmanian

& Sabatier, 1983)과 최근 연구 사례들(김호균, 2007, 모창환·조

창현, 2008, 전기정·이재은, 2004, 최임광, 2015)을 살펴보면 

집행 담당 조직의 내부 구조와 상호작용을 강조한다. 본 연구

는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의 창업지원 정책에 대한 학생들의 인

식을 분석하기 위해 이러한 이론을 기반으로 분석 틀을 구성

하였다. 이전에는 학생창업 지원 정책이 다양한 시도에도 불구

하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으며, 주로 하향적 접근

방법을 취했다는 가정하에, 본 연구에서는 상향적 접근으로 

정책집행 담당자들의 인식을 탐색하려고 한다. 

일반적으로 정책집행 영향요인은 정책목표, 정책집행 조직, 

정책집행 관리, 정책환경 요인으로 구성된다(Cooper et al., 

2004; Smith, 1973; Van Meter, & Van Horn, 1975).

먼저, 정책목표 요인은 정책 대상자들이 인식하는 정책의 

기준과 목표에서 비롯되며, 이는 정책 수단의 결정과 궁극적인

정책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Van Meter, & Van Horn, 

1975). 이러한 관점에서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의 학생들이 지닌 

정책목표와 기준에 대한 인식은 정책 성과에 간접적으로 영

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이들의 인식을 정책목표

인식, 정책 수립 과정 인식, 정책 내용 인식으로 세분화하였다.

정책집행이론에 따르면, 집행 담당 조직 특성이 정책집행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간주된다. 이는 집행 담

당 조직의 전문성, 부여된 권한과 책임, 그리고 조직을 구성

하는 정책집행자들의 성향 등이 정책 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Van Meter & Van Horn, 1975). 이러한 관점에

서 과기특성화대학 학생들의 정책집행 조직요인에 대한 인식

을 세부적으로 권한과 책임, 전문성, 구성원 역량에 대한 인

식으로 구분하였다. 

다음으로, 정책집행 관리 요인은 정책의 자원, 집행 기관의 

성격, 그리고 정책의 계획, 실행 및 평가 등을 포함하는 정책

집행의 과정과 관리의 중요성을 의미한다. 이 요인들은 정책

집행을 위한 지원과 관리 수준에 따라 정책 성과가 달라질 

수 있다(Cooper et al., 2004). 이러한 관점에서 과기특성화대학 

학생창업지원정책의 정책집행 관리요인을 세부적으로 평가 

및 관리, 지원체계에 대한 인식으로 구분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책환경은 정책집행에 영향을 주고 받는 요인

으로,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요인들로 구성되며 이

러한 환경적 요인은 정책에 따라 그 영향도가 다를 수 있다

(Smith, 1973). 과기특성화대학 학생창업 지원 정책의 정책환

경 요인을 세부적으로 정책에 관한 관심과 지지, 정책집행 제

반환경으로 구분하였다. 정책집행이론을 검토 및 설계한 결과 

과기특성화대학에서 학생창업지원 정책에 관한 정책집행 영

향요인 체계는 아래 <그림 2>와 같으며, 이를 창업행위에 참

여하고 있는 학생들의 정책 인식 분석틀로 활용하고자 한다.

정책목표 요인 집행기관 요인

정

책

성

과

정책목표

정책수립과정

정책내용

→

집행기관 전문성

권한과 책임

구성원 역량

→

↑

집행관리 요인

→
지원체계

평가 및 관리
→

⇑

정책환경 요인

정책집행 제반환경

정책에 대한 관심과 지지

<그림 2>> 정책집행 영향요인 체계(류춘렬 외, 2020)

Ⅲ. 연구 방법

3.1. 연구대상

학생창업지원 정책에 대한 KAIST 학생들의 인식을 분석하

기 위해 KAIST 창업원 학생 창업지원 프로그램 중에 대표성

이 있는 E*5 참여자, 학생을 대표하는 총학생회, 창업에 관심

있는 학생들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최근 KAIST는 졸업

한 후 5년까지 학생 창업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있어, 창업지

원 프로그램을 수혜한 경험이 있는 졸업생을 연구대상에 포

함하였다. 다만 연구 대상 졸업생들은 모두 창업지원 프로그

램을 수혜를 받은 학생들이며 설문 당시 졸업한지 얼마 되지 

않은 학생들이다. 최종적으로 학부생, 석사, 박사, (최근)졸업

생까지 연구대상으로 구성하였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표 1> 연구대상 

그룹 그룹 특성 참여자 수 

학년

합계
학

부

생

석사

과정

박사

과정

석박사

졸업

생

A 일반 재학생 9(A1~9)

18 4 8 3 33명B 예비 창업가 8(B1~8)

C 학생 창업가 16(C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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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설문 조사 및 심층 면담

연구 설문 조사에 류춘렬 외(2020)에서 분석의 틀을 활용하

였다. 선행 연구인 과학영재교육기관에서 관리자 인식 분석조

사 도구를 KAIST 학생창업지원과 현황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본 연구의 조사 도구로 활용하였다. 이 과정에서 설문조사 요

인을 구성하는 세부 항목, 문항을 수정하기 위해 창업학, 경

영학, 교육 정책학 분야 전문가 3인이 6차례에 걸쳐 검토를 

실시하였다. 

KAIST 학생창업지원정책을 위해 구체적인 설문 문항은 

KAIST 1 Lab, 1Startup 신문화 정책과 정부가 추구하는 기술

창업 스타트업 활성화 정책목표 등을 고려한 창업내용에 맞

게 문항을 재진술 하였다. 

최종적으로 설문 문항은 정책목표 인식 요인 15개 문항, 집

행기관 요인 27개 문항, 집행관리 요인 29개 문항, 정책환경 

인식 요인 10문항, 합계 81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문항별로 

만족도, 중요도를 중심으로 현재 수준을 5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 문항의 구조는 

아래 <표 2>과 같다. 

요인 하위 요인 문항 수

정책목표 요인

학생 창업가 육성 정책목표 인식 3

학생 창업가 육성정책 수립과정 인식 4

학생 창업가 육성 정책 내용 인식 8

집행기관 요인

학생 창업가 육성 대상자 선발 과정 인식 5

학생 창업교육 및 지원프로그램 인식 8

운영 권한과 책임 인식 7

구성원 역량 인식 7

집행관리 요인

창업지원체계 인식 13

평가 및 관리 인식 6

성과목표 인식 10

정책환경 요인
정책집행 제반 환경 인식 4

정책에 관한 관심과 지지 인식 6

주) 일반적 특성 : 전공, 학년, 학생 유형(일반, 예비 창업가, 학생창업팀)

<표 2> 설문 문항 구조

개발된 설문지는 2024년 1월 24일부터 2월 16일까지 57명을 

대상으로 대면과 온라인 설문지 배포를 통해 조사하였고, 총 

33명이 설문에 응답하였다. 설문 응답자 그룹특성으로 일반 

재학생 9명, 예비 창업가 8명, 학생창업팀 1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년 구분으로 졸업생 3명, 박사과정 8명, 석사과정 4

명, 학부생 18명이다. 후속적으로 설문응답자 중 학생창업 프

로그램에 참여를 많이 하고 창업을 전공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자로 선정하였으며, 1:1 대면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3.3. 자료 분석

이 연구에서는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기술통계, t검

정, Borich 요구도 분석, IPA 분석 등의 통계기법을 활용하였

다. 먼저 학생창업지원 정책에 관한 현재 실행하고 있는 수준

(만족도)와 중요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표준편차(SD)와 평균

(M)을 산출하였고, 실행도와 중요도의 차이 분석을 위해서는 

t-검정을 실시하였다. 

더불어 정책집행 대상자의 정책 인식 결과를 토대로 학생창

업활성화 정책을 운영할 때 어떤 요소를 강화·유지 해야 하는

지, 또한 개선이 필요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Borich의 요구도

와 IPA(Importance- Performance Analysis)를 활용하였다. Borich 

요구도 분석과 IPA분석은 경쟁요인 간의 우선순위를 결정한

다는 점에서 유사한 분석방법이다. Borich 요구도의 경우 조

사대상의 인식적 요구의 우선순위를 파악할 수 있지만, 주어

진 요인에 대한 상대적인 우선순위만 확인할 수 있다는 단점

을 지니고 있다. 반면, 얼마나 시급한 개선 여지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IPA의 경우 조사요인이, 요인 간 우선순위를 

상대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는 이런 분석방법의 장점 및 단점을 보완하여, 조사요인의 시

급성과 우선순위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IPA와 Borich 

요구도를 혼합 사용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우선적으로 Borich의 교육요구도 값을 산출하

여 그 값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파악하였다. 본 연구의 

Borich 공식은 아래와 같다(Borich, 1980). 

계수

×

RCL(Required Competence Level): 중요도(필요수준)

PCL(Present Competence Level): 실행도(현재수준)

 : 중요도 평균

N: 전체 사례의 수

Borich(1980)의 요구도 분석은 언급한 바와 같이 필요수준과 

현재수준 차이를 우선순위로 제시하고 있으나 어느 순위까지

고려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다(김지수 외, 2018; 조대연, 

2009).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IPA를 병행하여 활용하

였다. 

IPA 매트릭스의 X축은 만족도, Y축은 중요도로 구성된다. 

그리고 중요도와 만족도가 교차하도록 중심점을 선정한 후 

중심점에 의해 도출된 4개의 사분면에 기준하여 시급성의 정

도를 파악한다. 중심점을 선정하는 방법은 척도의 표준편차, 

중앙값, 평균값 활용 방법, 또는 전체적인 분포를 고려하여 

임의로 설정할 수 있는 4가지 방법이 있는데, 대부분 연구들

은 평균값을 중심축으로 채택되고 있어(O’Neill ＆ Palmer, 

2004) 이 연구에서 만족도와 중요도의 평균값 기준으로 분석

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일반적으로 IPA에서는 평가자들의 만족도와 중요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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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값을 기준으로 크게 최우선 개선영역, 강화 영역, 유지 

영역, 관찰 영역 4가지로 IPA 매트릭스 구분된다(Martilla ＆ 

James, 1977). 본 IPA에 대한 연구에서는 문헌연구를 통해 연

구 목적인 과기특성화대학 학생창업지원 정책 개선사항에 대

한 시사점을 얻기 위해 이를 시급 개선, 지속적 유지, 잠재적 

기회 영역, 점진 개선으로 각각 설정하였다. 

아래 <그림 3>은 IPA 매트릭스이다. 먼저 1사분면(지속적 

유지 영역)은 수혜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실제로도 만족하

는 프로그램 유형으로 계속 좋은 성과를 내도록 유지해야 하

는 영역이며, 2사분면(시급 개선 영역)은 수혜자들이 중요하

게 여기고 있지만 실제로 만족스럽게 반영되지 않은 프로그

램 유형으로 시급하게 개선이 필요한 영역이다. 3사분면(점진 

개선 영역)은 수혜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만족도도 

낮아 지금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지만 향후 점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는 영역이다. 끝으로 4사분면(잠재적 기회 

영역)은 수혜자들이 비교적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지만 

만족도는 높은 영역으로 잠재적 기회가 될 수 있는 유형이다

(박경진 외, 2016).

(박경진 외, 2016에서 수정)

<그림 3> 중요도-만족도 매트릭스(IPA)

이 연구에서 사용된 Borich의 요구도 분석 모델은 참가자들

의 현재 수준과 필요 수준 간의 차이를 계산하여, 교육적 중

재가 필요한 영역을 식별하는 방법이다. 이 모델에서 각 항목

의 요구도 점수는 필요 수준과 현재 수준의 차이에 참가자의 

중요도 평가를 곱하여 계산되었다. 여기서 어느 순위까지 고

려해야 하는지는 연구의 목적과 사용 가능한 자원, 시간, 중

요성 등의 요소에 따라 결정될 수 있으나, 이 연구에서 고려

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Borich의 요구도 값의 큰 구간에 해당하는 항목. 예로 

1, 2순위는 요구도 값에 큰 차이가 없으나 3순위부터 요구도 

값의 차이가 커질 경우 2순위까지 고려하였다. 둘째, IPA 분

석에서 시급 개선영역에 해당하는 경우 Borich 값이 작더라도 

고려해야 할 요인으로 포함하였다. 셋째, 심층면담에서 중요

하다고 언급된 요인일 경우 Borich 요구도에서 상대적으로 낮

은 경우라도 고려해야 할 요인으로 포함하였다.

Ⅳ. 연구결과

4.1. 정책목표에 대한 인식

KAIST의 학생창업지원 정책에 대한 인식 분석 결과는 <표 

3>와 같다. Borich 요구도 분석 결과 가장 시급하게 개선이 

요구되는 것은 정책내용(3.52) 요인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정책목표 요인에서는 ‘2) 학생 창업가 육성정책 목표의 공유

(5.90)’, 정책수립과정 요인에서는 ‘1)정책 수립시 학내 학생 

창업 현장의 의견 반영(5.80)’, 정책내용 요인에서는 ‘5) 학생 

창업가 육성을 위한 창업친화적 학사 제도적 체계 구축(5.20)’

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p<.05, **p<.01

이러한 결과는 <그림 4~6>의 IPA 분석 결과에서도 유사하

게 나타나고 있다. 2사분면(시급개선 영역) 요인을 분석한 결

요인 문항 내용(N=33)
중요도

(SD)

현재

수준

(SD)

평균차

(SD)
t

Borich

요구도

항목

별

요인

별

정책

목표

1) 학생 창업가 육성 정책 

목표의 구체성

4.03

(.85)

3.52

(.67)

.52

(1.09)
2.71* 2.08

2.59

2) 학생 창업가 육성 정책 

목표의 공유 (학생 창업 

현장과의)

,4.42

(.79)

3.09

(.95)

1.33

(1.38)
5.53** 5.90

3) 학생 창업가 육성 정책 

목표의 일관성

3.58

(1.06)

3.48

(.67)

.09

(1.13)
.46 0.33

정책

수립

과정

1) 정책 수립시 학내 학생 

창업 현장의 의견 반영

4.45

(1.03)

3.15

(.91)

1.30

(1.49)
5.03** 5.80

1.74

2) 정책 수립시 사회의 다

양한 의견 반영

3.03

(1.10)

3.36

(.78)

-.33

(1.19)
-1.61 -1.01

3) 정책 수립시 데이터(자

료분석)에 기반한 의사결

정

3.79

(.99)

3.42

(.79)

.36

(1.08)
1.93 1.38

4) 정책목표와 정책(추진

사업)의 적합성 고려

4.03

(.88)

3.55

(.90)

.48

(1.00)
2.77** 1.95

정책

내용

1) 학생(학부,대학원) 수준

별 창업지원 체계 구축

4.12

(.96)

3.27

(.84)

.85

(1.25)
3.89** 3.50

3.52

2) 졸업 이후 지속적인 창

업지원 받을 수 있는 체계 

구축 

4.09

(.95)

3.06

(.97)

1.03

(1.51)
3.92** 4.21

3) 학생 창업가 성과 관리 

체계 구축

3.82

(.88)

3.03

(.95)

.79

(1.43)
3.16** 3.01

4) 학생 창업 교육 및 지

원 프로그램 강화 

4.30

(.73)

3.76

(.83)

.55

(.90)
3.46** 2.35

5) 학생 창업가 육성을 위

한 창업친화적 학사 제도

적 체계 구축

4.18

(.85)

2.94

(.93)

1.24

(1.39)
5.13** 5.20

6) 교내 창업문화 확산 및 

캠퍼스 창업생태계 구축

4.52

(.67)

3.73

(1.01)

.79

(1.08)
4.18** 3.56

7) 외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창업지원 정책 연계 

4.15

(.94)

3.36

(.78)

.79

(1.08)
4.18** 3.27

8) 정부 부처(과기부, 중기

부 등)와 창업가 육성 정

책 연계

4.03

(.92)

3.27

(.84)

.76

(1.12)
3.89** 3.05

<표 3> 정책목표 요인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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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다음과 같다. 정책목표 요인에서는 ‘2) (학생창업 현장과

의)학생 창업가 육성정책 목표 공유’, 정책수립과정 요인에서

는 ‘1) 정책 수립시 학내 학생창업 현장의 의견 반영’, 정책내

용 요인에서는 ‘5) 학생 창업가 육성을 위한 창업 친화적 학

사제도 체계 구축’이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요인으로 나타

났다.

<그림 4> 정책목표 인식

<그림 5> 정책수립과정 인식

<그림 6> 정책내용 인식

응답자들은 학생창업지원 정책목표 요인과 관련하여 학생들

이 현재 창업지원 정책의 목표를 알기 어렵다고 응답하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학생창업지원 정책목표가 학생들과 밀

접하게 공유되어야 하며 창업지원정책에 대한 체계를 수립해

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또한 혁신창업 지원기

관 관계자들과의 지속적인 교류와 더불어 창업지원정책에 대

한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정책 목표가 무엇이고, 그에 따라 실행하고 있는 프로그램

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학생 창업 현장과 밀접하게 공유가 

되어야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나 현재는 학생

들이 정책이 어떠한 목표를 지향하는지 알기 어려운 상황이

라 느낍니다.” - (A4)

“창업지원기관의 비전과 미션이 학생들과 공유가 더욱 많이 

되고, 관계자분들과 교류가 생길수록 창업 준비함에 있어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 (B3)

“창업원에서 어떤 창업지원 정책을 시행하는지 잘 정리되지 

않아 홍보가 덜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원원에서 지원하

는 창업지원정책들을 정리하여 홍보가 필요합니다.” - (A2)

“널린 지원은 좋으나, 지원 방향을 획일화하여 큰 로드맵을 

설정하여 그 방향 안에서 정책 수립이 필요해보입니다.” - (A1)

정책수립과정에 있어서 응답자들은 학생창업현장의 의견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한편,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창업에 관심이 없는 학생들도 자연스럽게 창업 분위기(정

책)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모두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정책을 

설정하는 것도 중요해 보입니다.” - (B3)

“우리대학의 학생 창업가 정책은 타 학교 대비 매우 우수한 

편이라고 생각하지만, 학생창업 현장 의견 반영이 최우선적으

로 고려되어야 된다고 생각함.” - (B6)

“육성 정책목표를 설립하는데 있어서 (잠재적) 학생창업가들

의 의견도 수렴된다면 더욱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또한 현재

보다는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느낍니다.” - (C8)

정책내용 요인에 있어서는 학생들이 학생창업지원 정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언급하며, 학생들이 창업에 다가가기 

쉬운 분위기가 형성되도록 창업 친화적 학사제도를 발전시켜

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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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KAIST의 창업 지원 정책에 대한 이해 수준이 다

소 떨어졌습니다. (중략)안타깝게도 창업가 육성정책이 저희 

분야의 학생들에서는 다른 세계의 이야기처럼 비춰지는 것 

같았습니다. 보다 학생들이 창업에 다가가기 쉬운 분위기가 

형성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 (B3)

“학교 차원에서 파격적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학생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B6)

“학생 창업가를 실질적으로 늘리기 위해서는 정말 창업에 

의지가 있는 학생 뿐 아니라 관심이 있는 학생들도 도전해 

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러한 점에서 창업친화적 학사 제도가 발전한다면 창업에 도

전하는 것의 부담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A4)

한편, KAIST의 학생창업지원 정책에 대한 긍정적 평가도 다

수 이뤄지고 있었으며 졸업 이후 지원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타 교육기관/대학에 비해 월등한 수준으로 학생 창업가를 

육성하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특히 창업원의 이파이브 창업경

진대회는 창업의 출발점부터 이후 후속 투자유치까지 전반적

으로 학생 창업을 돕고 있습니다.” - (C9)

“카이스트의 창업에 대한 문화나 프로그램은 굉장히 뛰어나

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미흡한 부분은 졸업 이후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가 있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 (C8).

“카이스트 출신 창업가를 위한 특성화 프로그램(애프터 이

파이브.)이 있다면 좋겠습니다.” - (C9)

4.2. 집행기관에 대한인식

KAIST의 학생창업지원과 관련한 정책집행 인식에 대한 

Borich 요구도 분석 결과는 아래 <표 4>과 같다. 

분석 결과, 가장 시급하게 개선이 요구되는 것은 ‘교육과정 

요인(2.81)’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Borich 요구도가 높은 

항목으로 선발과정 요인에서 ‘1) 학생 창업지원 대상자 선정 

요소의 타당성 (1.85)’, 교육과정 요인에서는 ‘5) 마케팅 및 시

장개척 역량(6.43)‘, 운영권한과 책임 요인에서는 ’5) 창업지원 

예산 집행의 자율성(4.08)‘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요인 문항 내용(N=33)

중요

도

(SD)

현재

수준

(SD)

평균

차

(SD)

t

Borich

요구도

문항

별

요인

별

선발

과정

1) 학생 창업지원 대상자 

선정 요소의 타당성

4.36

(.78)

3.94

(1.00)

.42

(1.09)
2.23* 1.85

0.86

2) 학생 창업지원 대상자 

선정 과정의 적절성

4.27

(.80)

3.91

(.88)

.36

(.82)
2.54* 1.55

3) 학생 창업지원 대상자 

선정 방법의 다양성

3.33

(1.11)

3.52

(.83)

-.18

(1.31)
-.80 -0.61

4) 학생 창업지원 대상자 

선정 결과의 신뢰성

4.12

(.96)

3.91

(.98)

.21

(.93)
1.31 0.87

5) 학생 창업 분야와 유형

의 다양성 측면 고려

3.58

(1.28)

3.30

(1.10)

.27

(1.28)
1.22 0.98

교육

과정

1) 기업가정신 역량(도전정

신, 위험감수성, 진취성 등)

4.18

(.92)

3.76

(1.00)

.42

(1.06)
2.30* 1.77

2.81

2) 핵심적인 비즈니스 역

량(협상, 네트워킹 등)

4.52

(.67)

3.30

(.92)

1.21

(1.05)
6.61** 5.47

3) 사업가로서의 조직관리/

실무역량

4.15

(.91)

3.15

(.83)

1.00

(1.20)
4.79** 4.15

4) 펀드 및 투자자금유치 역량
3.97

(.98)

3.36

(1.03)

.61

(1.64)
2.13* 2.41

5) 마케팅 및 시장개척 역량
4.33

(.69)

2.85

(.94)

1.48

(1.00)
8.50** 6.43

6) 글로벌 비즈니스 역량
3.76

(.90)

3.12

(1.05)

.64

(1.22)
3.00** 2.39

7) 자기관리 역량
3.52

(1.23)

3.21

(.99)

.30

(1.10)
1.58 1.07

8) 기술개발 및 지식재산

권 창출 역량

3.82

(1.21)

3.91

(.91)

-.09

(1.38)
-.38 -0.35

운영 

권한

과 

책임

1) 창업지원 대상자 선정

의 자율성

4.18

(.88)

3.91

(1.04)

.27

(1.28)
1.22 1.14

1.93

2) 창업지원 형태의 자율성 
4.15

(.94)

3.61

(.93)

.55

(1.00)
3.12** 2.26

3) 창업지원 내용구성의 

자율성

4.18

(.88)

3.58

(.97)

.61

(1.17)
2.97** 2.53

4) 창업지원 방법의 자율성
4.15

(.94)

3.76

(.94)

.39

(1.20)
1.89 1.64

5) 창업지원 예산 집행의 

자율성

4.21

(.86)

3.24

(.90)

.97

(1.13)
4.92** 4.08

6) 국가 창업 활성화에 대

한 책무성

3.61

(.90)

3.55

(.97)

.06

(1.41)
.25 0.22

7) 창업지원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에 대한 책무성

4.45

(.67)

4.03

(.98)

.42

(1.17)
2.08* 1.89

구성

원 

역량

1) 창업지원 책임자의 창

업지원 정책 이해도

4.64

(.60)

4.33

(.78)

.30

(.81)
2.15* 1.40

1.07

2) 창업지원 책임자의 리

더십과 조직관리 능력

4.21

(.99)

4.12

(.78)

.09

(1.26)
.41 0.38

3) 창업지원 소속교원의 

창업지원 정책 이해도

4.55

(.56)

4.36

(.78)

.18

(.88)
1.18 0.83

4) 창업지원 소속 교원의 

창업지원 실무전문성

4.39

(.70)

4.15

(.83)

.24

(.79)
1.76 1.07

5) 창업지원 소속 전문인

력의 교원 대상 창업지원 

의지

4.21

(1.17)

4.03

(.92)

.18

(1.29)
.81 0.77

6) 창업지원 소속 전문인

력의 창업지원 업무 관련 

전문성

4.39

(.75)

4.09

(.84)

.30

(.85)
2.05* 1.33

7)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

영 담당자의 창업분야 이

해도

4.42

(.75)

4.03

(.88)

.39

(.79)
2.87** 1.74

<표 4> 집행기관 요인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분석 결과

마지막으로 구성원 역량 요인에서는 ‘7)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담당자의 창업분야 이해도(1.74)’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생창업지원 집행기관 요인에 대한 IPA 분석 결과는 <그림 

7~1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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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사분면(시급개선 영역)에 해당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첫째,

선발 과정 요인에서는 시급개선 영역에 해당하는 요인이 없

으며, 둘째, 교육과정 요인에서는 ‘5) 마케팅 및 시장개척 역량’, 

‘3) 사업가로의 조직관리 및 실무역량’, ‘2) 핵심적인 비즈니

스 역량(협상, 네트워킹 등)’, 셋째, 운영 권한과 책임 요인에

서는 ‘5) 창업지원 예산집행의 자율성’, ‘3) 창업지원 내용구

성의 자율성’, ‘2) 창업지원 형태의 자율성’, 마지막으로 구성

원 역량 요인에서는 ‘7)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담당자의 창

업 분야 이해도’가 시급히 개선해야 할 요인으로 나타났다.

<그림 7> 선발 과정 인식

<그림 8> 교육과정 인식

<그림 9> 운영권한과 책임 인식

<그림 10> 구성원 역량 인식

문항별 응답을 분석해보면, 교육과정에서는 마케팅 및 시장

개척 역량, 사업가로의 조직관리 및 실무역량, 핵심적인 비즈

니스 역량이 높게 나타났는데, 과학기술특성화 대학의 특성상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기술 사업화나 시장을 개척하는 역량이 

부족함을 언급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형화된 창업 교육 

보다 대학 특성에 맞춘 실무 중심의 창업 교육을 공급하여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기술뿐만 아니라 기술을 사업화할 수 있는 역량이 스타트

업에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문제가 있는 곳에 솔루션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술을 프

로덕트로 잘 만드는 것, 잘 파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현장에서 깨닫고 있습니다.” - (C4)

“공대 특성상, 비즈니스 역량 및 시장개척 역량은 학생들에

게 매우 부족한 부분입니다. 학교에서 학내 창업가들에게 지

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C6)

“KAIST 학생 창업가들이 부족한 부분 중 하나가 사업적인 

능력 부분이라고 생각함. 이 부분은 이론적인 비즈니스 기능

보다는 KAIST 출신 창업가로부터 전담 멘토링을 받게 하는 

부분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듬.” - (B5)

“학교에서는 현재 창업 교육을 제외하고 창업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적다고 생각합니다. (중략)기술을 기반으로 창업

을 장려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학생일 경우 교수님의 전

폭적인 지지 없이는 창업을 하기 힘든 분위기이며, 연구와 창

업을 병행하는데에도 무리가 있습니다. 법인이 무엇인지, 법

인 설립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학생들에게 보다 현실적인 

사업 부분에 대한 컨설팅 지원과 창업 네트워크 지원이 필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 (C6)

특히, KAIST의 경우 다양한 딥테크 기술창업의 형태, 업종, 

분야가 존재하는데 그 분야에 맞게 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반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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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실 탐색 창업지원 프로그램의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 

다소 까다로웠습니다. 저희는 로봇을 만드는 팀으로써 렌치, 

납땜기 등이 필요한데요 범용성이 있는 것은 구매가 안 된다

고 하였습니다. 이 범용성이라고 함은 어느 정도까지인지 굉

장히 애매한 부분인 것 같아 아쉬웠습니다.” - (B2)

“자유도 높은 상금이 걸린 지원사업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특허 출원과 등록, 창업 시 기술 현장 방문을 위한 출

장비, 가공비로 해당 금액을 쓰고 있습니다. 다른 과제 같은 

경우는 (예:아이코어) 가공 등의 일정을 미리 제출해야하는 제

약조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변수가 많은 상황에서 모든 예

산을 계획적으로 사용하기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 (C11) 

창업지원 내용을 구성의 자율성에는 학사 내의 창업교육과 

창업지원프로그램이 통합되지 못하고 분리되면서 학생들은 

혼란을 겪고 있었으며 교육과 지원이 유기적인 연계가 필요

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창업지원 전문 조직으로 창업교육 부분을 더 강화했으면 

좋겠다. 창업지원 정책에서 거버넌스가 학사조직과 지원조직

이 분리되면서 창업교육 정규 교과목 및 학위 과정과 창업지

원 프로그램 기능이 분리되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지 못하

는 것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 (C11)

“창업지원 내용 구성이 일부 특정 프로그램에 많이 집중되

어 있어서 다양성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한다.” - (A1)

창업지원 형태의 자율성은 존재하고 있지만 담당 직원과 센

터장의 역할과 책임 그리고 책임자의 의지에 따라서 형태의 

자율성은 차이가 존재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창업지원 형태를 학생들이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창구가 

없다.” - (A1) 

“대부분 창업을 하는 학생창업가들은 핵심 대상자이지만 처

음부터 창업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 전체학생수에서는 많지 

않기에 일반학생, 잠재 창업가들을 위한 교육, 기업가정신 확

산, 창업에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부분이 시급히 개

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A9) 

“기존의 프로그램에서 형태가 변화하기 위해서는 강한 동기

부여가 필요한데 담당직원, 리더의 역할과 책임에 따라 형태

의 자율성이 발현된다. 대부분 창업지원 책임자의 의해서 변

화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 같다.” - (C11) 

구성원 역량요인에서는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담당자의 

창업 분야 이해도가 시급 개선 요인으로 도출되었으나 실제

로 중요도와 현재수준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39). 

실제로 학생들이 인식하는 창업지원정책에서의 구성원들의 

역량은 높은 편이며 대체적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다만, 관계자에 따라서 수준이 다르다고 지적한 내용도 

있으며 이에 대해 지속적인 교육을 통한 인식개선 및 전문성 

증진의 필요성도 제기하였다. 

“창업원 관계자 분들의 창업지원 정책 이해도가 매우 높으

신 편이고, 창업지원에 대한 의지가 크게 느껴졌습니다. 더불

어 전문 변호인, 변리사의 연계를 통하여 큰 도움도 얻었습니

다. 창업원 관계자 분들과 교류가 생길수록 창업을 준비함에 

있어서 큰 지원으로 돌아왔습니다.” - (B3)

“관계자에 따라서 경험이 너무 달랐던 것 같습니다. 학생 

창업가에게 공감하고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시려는 선생님들

이 계신 반면, 귀찮아하실 정도로 의지가 없으신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C8)

“KAIST 창업원의 창업지원 의지는 항상 잘 느껴져서 좋다고 

생각함. 창업원도 창업 현장에 대한 이해도를 지속적으로 공

부해 증진시켰으면 하는 생각은 있음” - (B6) 

“선생님들/교수님들께서는 창업원의 상황을 전반적으로 잘 

이해하시면서 담당분야가 아닌 것들 또한 추천해주시는 모습

을 자주 접합니다.” - (C2)

4.3. 집행관리에 대한인식

KAIST의 학생창업지원 정책집행관리 인식에 대한 학생들의 

Borich 요구도 분석 결과는 <표 5>와 같다. 분석 결과, 가장 

시급하게 개선이 요구되는 것은 ‘기관지원 요인(2.68)’으로 나

타났다. 

요인 문항 내용(N=32)
중요도

(SD)

현재수준

(SD)

평균차

(SD)
t

Borich

요구도

문항

별

요인

별

기관

지원

1) 최신 창업트랜드 및 동

향(국내외 사례 등)에 관한 

정보제공

3.58

(1.20)

3.06

(.97)

.52

(1.62)
1.82 1.84

2.68

2) 수준별/업종별/단계별 전

문서비스 제공 및 지원

4.18

(.808)

3.15

(1.00)

1.03

(1.29)
4.60** 4.31

3) KAIST 특성화된 창업지

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21

(.86)

3.76

(.87)

.45

(.97)
2.69* 1.91

4) 창업 인프라(ex. 창업공간,

시설 확보 및 활용 등) 구축

4.42

(.79)

3.94

(1.14)

.48

(1.37)
2.03 2.15

5) 학생 창업(예비 창업가 

포함)가 상담, 멘토링, 컨설

팅 지원

4.12

(.93)

3.88

(.93)

.24

(1.06)
1.31 1.00

6) 시제품(POC) 제작 지원
3.91

(.95)

3.58

(.87)

.33

(1.16)
1.65 1.30

7) 학생 창업의 애로사항 

발굴 및 해소

4.09

(.91)

3.24

(.94)

.85

(1.30)
3.74** 3.47

<표 5> 집행관리 요인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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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5, **p<.01

세부적으로 Borich 요구도가 높은 항목으로 기관지원 요인은 

‘12) 창업멤버 및 인재 POOL 매칭(5.05)’이 가장 높게 나타났

으며, 평가관리 요인에서는 ‘3) 창업지원 사업평가결과 활용

의 적절성(1.30)’이, 성과목표 요인에서는 ‘10) IPO,  Nasdaq, 

유니콘 기업 배출실적(5.05)’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생창업지원 집행기관 요인에 대한 IPA 분석 결과는 <그림 

11~13>과 같다. 2사분면(시급개선영역)에 해당하는 요인을 분

석한 결과 첫째, 기관지원 인식 요인에서는 ‘12) 창업멤버 및 

인재POOL 매칭’, ‘2) 수준별/업종별/단계별 전문서비스 제공 

및 지원’, ‘7) 학생창업의 애로사항 발굴 및 해소’가 시급 개

선영역에 해당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둘째, 평가관리 요인에서는 시급 개선영역에 해당하는 요인

이 없었다. 셋째, 성과목표 요인에서는 ‘10) IPO, NASDAQ, 

유니콘 기업 배출실적’, ‘1) 학생들의 도전정신 문화 확산’이 

시급 개선영역에 해당된다.’ 

<그림 11> 기관지원 인식

<그림 12> 평가관리 인식

<그림 13> 성과목표 인식

문항별 응답을 분석해보면, 창업멤버 및 인재 POOL 매칭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KAIST의 우수한 인재들을 학생창업기업

에 매칭함으로써 학생창업이 활성화에 있어서 도움이 될 것

이라는 의견이다.

“창업 멤버 및 인재 POOL 매칭은 카이스트 창업생태계의 가

장 매력적인 부분으로 더 강화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C8)

8) 펀드 및 투자자금유치 

지원 및 연계

4.30

(.68)

3.58

(.87)

.73

(1.10)
3.81** 3.13

9) 외부 창업지원 기관 및 

전문가와의 네트워킹

4.03

(.88)

3.42

(1.00)

.61

(1.30)
2.68* 2.44

10) 창업가로서 심리/정서적 

안정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3.09

(1.18)

2.67

(1.14)

.42

(1.30)
1.88 1.31

11) 글로벌 창업 진출 지원
3.82

(1.13)

3.09

(1.26)

.73

(1.68)
2.48* 2.78

12) 창업멤버 및 인재

POOL 매칭

4.27

(.88)

3.09

(1.16)

1.18

(1.49)
4.56** 5.05

13) 창업 실패, 폐업 등 철

수전략 지원

3.88

(1.05)

2.73

(1.07)

1.15

(1.52)
4.34** 4.47

평가

관리

1) 창업지원 사업평가의 일관성
3.85

(1.09)

3.97

(.81)

-.12

(1.19)
-.58 -0.47

0.80

2) 창업지원 사업평가요소

의 타당성

4.21

(.78)

4.09

(.80)

.12

(.74)
.94 0.51

3) 창업지원 사업평가방법

의 적절성

4.33

(.74)

4.06

(.86)

.27

(.88)
1.79 1.18

4) 창업지원 사업평가결과

의 신뢰성

4.36

(.78)

4.09

(.84)

.27

(.88)
1.79 1.19

5) 창업지원 사업평가자의 

전문성

4.33

(.82)

4.06

(.79)

.27

(1.04)
1.51 1.18

6) 창업지원 사업평가결과 

활용의 적절성

3.91

(.98)

3.58

(.94)

.33

(.99)
1.94 1.30

성과

목표

1)학생들의 도전정신 문화 확산
4.12

(.93)

3.39

(1.09)

.73

(1.38)
3.04** 3.00

1.82

2) 학생의 창업에 대한 긍

정적 인식 개선 

4.09

(.95)

3.55

(1.15)

.55

(1.58)
1.98 2.23

3) 학생의 창업 증가 실적 
3.70

(1.02)

3.79

(1.02)

-.09

(1.40)
-.37 -0.34

4)학생 창업기업의 투자유치 실적
3.82

(1.01)

3.73

(1.01)

.09

(1.47)
.36 0.35

5)학생 창업지원 제도 개선 실적
3.91

(.91)

3.45

(.94)

.45

(1.28)
2.04* 1.78

6) 대학의 연구성과를 활용

한 창업과 기술사업화 실적 

4.00

(1.03)

3.79

(.93)

.21

(1.43)
.85 0.85

7) 대학의 연구기술을 활용하

여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실적 

4.06

(.97)

3.79

(.96)

.27

(1.48)
1.06 1.11

8) 국내 딥테크(기술창업) 분

야 혁신창업 기업 배출 실적 

4.12

(.96)

3.85

(1.00)

.27

(1.40)
1.12 1.12

9) 글로벌 창업 진출 
3.97

(1.10)

3.09

(.95)

.88

(1.32)
3.83** 3.49

10) IPO, Nasdaq, 유니콘 

기업 배출 실적 등

4.27

(.84)

3.09

(1.31)

1.18

(1.40)
4.84** 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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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창업지원 프로그램이나 창업네트워크에서는 면접을 

2번 본적 있지만 실질적인 인재 채용까지는 성과가 없었다. 

그래서 외부 채용플랫폼 활용하였고, 학교 COP 인턴쉽 프로

그램을 통해 검증 후 직원으로 전화시켜 4명이나 채용을 하

였다. 매우 효과가 좋았으며 앞으로 창업 인턴쉽 프로그램을 

강화하면 좋겠다.” - (C10) 

또한 학생 창업기업의 창업 단계에 따라 차등 지원이 이뤄

질 수 있어야 하며, 학부생과 대학원생 등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한 육성 프로그램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학생 창업기업의 스테이지별, 창업 학생의 재학여부 및 수

준(학부, 대학원)별 지원이 트랙 유형으로 나뉘어지면 어떨까

요? 졸업 이후에도 카이스트 출신 창업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재학 중인 학생의 극초기기업과의 트랙 분리가 필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부처와의 연계를 통한 육성 프로그

램은 적극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C9)

“글로벌, 해외 마케팅 창업지원보다는 학생창업의 경우에는 

초기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고객검증, 창업 인건비 지원, 창업 

POOL 지원, VC 피칭을 위한 매칭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

다.” - (C10)  

성과목표 요인에서는 시급히 개선해야 할 부분에서 IPO, 

NASDAQ, 유니콘 기업 배출실적, 학생들의 도전정신 문화 확

산이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요인이 높게 나타났다.

“학생창업의 성과 목표가 IPO, NASDAQ, 유니콘 기업 배출

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학생창

업기업이 그러한 성과를 달성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기 때

문이다.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에 시간도 매우 오래 걸린

다. 따라서 시제품 제작, 아이디어 창출 및 시장 검증, 창업을 

통해 제품화 성공, 투자유치 등 학생이 기술창업 했을 때 달

성가능한 성과목표를 수립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고 생각한

다.” - (C10) 

“성과지표를 글로벌 진출, EXIT, IPO 등, 창업을 많이 도전

하게 만드는 것도 좋지만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도록 결과 

중심적 성과지표를 만들어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도 좋을 것 

같습니다.” - (C12)

응답자들은 창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통한 도전정신을 높

일 수 있는 문화가 확산되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학생들이 기술 산업화의 가치를 인식하도록 해야 한

다는 의견도 있었다. 

“도전 정신 탑재와 사회적 문화 인식 개선만으로도 충분히 

어려운 도전이 될 것 같습니다.” - (C2)

“학생들이 창업에 대한 긍정적으로 인식이 개선되고, 많은 

도전이 이루어 진다면 유니콘 기업, 혁신창업 기업 등의 배출

은 결과로 따라올 것 같습니다. (중략) 학생 개인의 아이디어 

혹은 개별적인 기술이 얼마든지 산업적으로 효용성이 있고 

상용화 가능하다는 인식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을 모르

는 학생들이 많고, 어떻게 문화를 바꿔가야 할지가 중요한 과

제인 것 같습니다.” - (B3)

4.4. 정책환경에 대한인식

KAIST의 학생창업지원 정책환경 요인에 대한 대상자 인식 

분석 결과요인 Borich 요구도 분석은 <표 6>와 같다. 분석 결

과, 가장 시급하게 개선이 요구되는 것은 ‘제반 환경(3.65)’으

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Borich 요구도가 높은 항목으로 제

반 환경 요인에서 ‘1) 학생 창업지원을 위한 안정적 예산확

보’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관심과 지지 요인에서는 ‘5) 학

생창업에 대한 지도 교수님의 관심과 지지(4.06)’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요인 문항 내용(N=33)
중요도

(SD)

현재수

준

(SD)

평균차

(SD)
t

Borich

요구도

문항

별

요인

별

제반

환경

1) 학생 창업지원을 위한 

안정적 예산 확보

4.58

(.66)

3.48

(1.03)

1.09

(1.28)
4.88** 4.99

3.65

2) 학생 창업의 사회적, 경

제적 가치와 당위성 확보

4.18

(.81)

3.55

(.97)

.64

(1.29)
2.82* 2.66

3) 학생 창업가 육성을 위

한 현실적인 제도적 기반 

마련

4.45

(.75)

3.55

(.83)

.91

(1.04)
5.01** 4.05

4) 학생 창업가 육성 정책

추진에 대한 실질적인 대

학의 의지

4.64

(.60)

4.00

(.87)

.64

(.90)
4.08** 2.95

관심

과 

지지

1) 학생 창업지원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지

4.09

(.84)

3.39

(1.00)

.70

(1.05)
3.83** 2.85

2.84

2) 학생 창업지원에 대한 

학교 차원의 관심과 지지

4.64

(.65)

3.85

(1.15)

.79

(1.22)
3.71** 3.65

3) 학생 창업지원에 대한 

동료와 구성원의 관심과 

지지

4.03

(.92)

3.27

(.94)

.76

(1.30)
3.35** 3.05

4) 학생 창업에 대한 긍정

적인 사회적 인식 형성

3.91

(.88)

3.18

(.88)

.73

(1.18)
3.54** 2.84

5) 학생 창업에 대한 지도 

교수님의 관심과 지지

3.94

(1.00)

2.91

(1.16)

1.03

(1.24)
4.78** 4.06

6) 학생 창업을 위한 창업

원의 보다 높은 위상과 중

요성 확산  

3.45

(1.09)

3.21

(.82)

.24

(1.17)
1.19 0.84

<표 6> 정책환경 요인 정책집행 대상자의 인식 분석 결과

학생창업지원 정책환경 요인에 대한 IPA 분석 결과는 <그림 

14~15>와 같다. 2사분면(시급개선영역)에 해당하는 요인을 분

석한 결과 첫째, 제반환경 인식 요인에서는 ‘학생 창업지원을 

위한 안정적 예산확보’, 둘째, 관심과 지지 요인에서는 ‘학생 

창업지원에 대해 동료와 구성원의 관심과 지지’가 시급히 개

선영역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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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제반 환경 인식

<그림 15> 관심과 지지 인식

문항별 응답을 분석해보면, 제반환경 요인에서는 학생 창업

지원을 위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예산확보가 매우 필요하다

고 밝혔다.

“매년 과기부, 학교본부 차원에서 창업예산의 삭감과 증액

이 결정되는데 경쟁력 있는 창업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장

기적이고 안정적인 예산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 (A9)

“과기부(정부)에서 과기특성화대학 같은 기술창업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곳에 안정적인 예산을 확보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근 제가 전공중인 창업관련 학위과정이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향후 창업관련 석사 과정 운영이 매우 힘들어

졌다. 창업교육은 매우 중요하고, 본 학위과정에 관심이 많은 

청년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향후 운영에 불확실성을 내포

하고 있다.  KAIST는 국내 유일하게 기술창업을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곳이고, 학위과정을 통해서 얻는 것이 많은데 안타깝

다. 안정적인 예산확보가 되어 학위과정이 계속 유지되기를 

희망한다.” - (C10)

관심과 지지 요인에서는 학생 창업지원에 대해서는 응답자 

모두 한목소리로 연구실 지도교수의 적극적인 지원의 필요성

을 강조하였다. 

“지도교수님들 입장에서 연구실 구성원이 장기 휴학을 하고, 

그러한 선례를 남긴다는 사실을 달가워 하긴 어려운 것 같습

니다. 교수님과 함께 창업하지 않는 이상, 그런 점이 학생(대

학원생) 창업에 약간의 허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 (C7)

“저희 팀은 운이 좋게 지도 교수님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지

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많이 전해 들었습니다. 아예 이야기조

차 꺼내기 힘든 환경이 가장 큰 장벽 아닐까 싶습니다.” - (C2)

“대다수의 실험실은 학문에 있어서 스승-제자의 관계가 엄

격하다. 그런데 미국에서 경험한 사례에서는 지도 교수가 창

업에 대한 열려있는 마인드와 역할에 대한 합리적인 구분을 

보며 부러웠습니다.” - (B3)

기타 의견으로는 창업 활성화를 위해 동대학 출신의 창업가 

선배들과의 네트워킹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있었다. 

“막 시작하려는 팀에게는 초기 창업 경험과 노하우를 생생

하게 전달해줄 수 있는 선배들과의 편안한 분위기에서의 멘

토링이 제일 힘이 될 것 같습니다.” - (C1). 

“학생창업지원 정책을 위해서는 동문 출신 창업가들의 네트워

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점이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됨.” - (B6)

“학생창업지원 정책을 위해서는 특정 지원부서와 top-down 창

업지원 보다는 활성화된 창업생태계 개발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유기적으로 재학생, 졸업생, 교수진, 외부 투자자 등 다양한 이

해관계자들의 협력을 통해 만들어질 수 있다 생각함.” - (B4)   

Ⅴ. 결론

5.1. 연구 결과 요약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정책집행의 상향적 접근방법을 적용하여 정책집

행 대상자인 학생들의 인식 결정 요인을 정책목표 요인, 집행

기관 요인, 집행관리 요인, 정책환경 요인으로 구성하고, 

KAIST 학생 창업지원 정책에 관한 학생들의 인식 수준 분석

과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고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목표 요인에서는 (학생창업 현장과의) 학생 창업

가 육성정책 목표를 공유가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요인으

로 나타났다. 또한, 정책 수립과정 요인에서는 정책 수립 시 

학내 학생창업 현장의 의견 반영, 정책 내용 요인에서는 학생 

창업가 육성을 위한 창업 친화적 학사제도 체계적 구축이 가

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학생들을 포함한 현장의 정책대상자

의 의견반영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는 정책결정의 형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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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인하고 있다. 또한 KAIST는 창업무제한 휴학제도를 운영하

고 있지만 그 외에는 일반 대학들보다 창업친화적학사제도의 

다양성이 부족하여 학사과정의 실질적 개선이 필요하다. 

따라서 학생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학교 정

책결정자와 구성원들의 많은 관심과 보다 적극적인 제도개선

이 요구된다. 이는 김선우(2013)의 연구결과와도 유사한 맥락

을 보이고 있다. 과학기술 특성화 대학 기술사업화 선도모델 

구축 정책연구에서 창업지원 운영과정에서는 개별 대학의 특

성과 다양성이 존중되어야 하며,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창업 친화적 학사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바 있다.

한편, KAIST의 학생창업지원 정책목표와 관련하여 정책집행 

담당자들은 정책목표를 학교현장과 공유하고, 정책 수립 시 

실질적인 대상자인 학생들의 요구와 의견을 반드시 반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내·외 창업지원 부서 및 소관 부처와 정

책 내용을 긴밀히 연계하여 시스템을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KAIST의 대학 창업교육 고도화를 위해서는 정책결정

자, 집행자, 대상자 모두 함께 정책연구 TF에 참여하고, 정부 

소관부처(과기부·교육부·중기부 등)들 사이에 정책목표도 일치

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학교 특성과 대상자인 학생들의 

요구가 충분히 현장 의견을 반영될 수 있도록 공식적인 소통 

창구 마련하는 것이 시급히 요구되었다. 특히 과기특성화대학

의 경우에는 일반 대학교와 다른 특성과 방향성을 추구하고 

있다. 이처럼 대학 고유의 특성, 환경에 맞게 학생창업 활성

화를 위한 정책목표를 세부적으로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KAIST의 경우 학생들이 포함된 학생창업발전위원회(가칭) 구

성하여 정책목표 수립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방법을 

적용할 필요 있다.

둘째, 집행기관 요인에 대한 인식 분석한 결과로 선발 과정 

요인에서 시급히 개선영역에 해당하는 요인이 없었으며, 교육

과정 요인에서는 마케팅 및 시장개척 역량, 사업가로의 조직

관리 및 실무역량, 핵심적인 비즈니스 역량(협상, 네트워킹 

등)이 시급 개선영역에 해당되고 운영 권한과 책임 요인에서

는 창업지원 예산집행의 자율성, 창업지원 내용구성의 자율

성, 창업지원 형태의 자율성이 시급 개선영역에 해당된다. 마

지막으로 구성원 역량요인에서는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담

당자의 창업 분야 이해도가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요인으

로 나타났다. 이는 안태욱·강태원(2020)의 연구결과와 다소 상

반된 맥락을 보이고 있다. 로컬 청년 창업가들은 경영관리보

다 비즈니스 모델 사업화가 더 큰 애로 요인이었다. 

하지만 KAIST(과기특성화대학) 학생 창업가들은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비즈니스 모델 기술을 구현하는 것은 비교적 어

렵지 않았지만, 공과대학의 특성상 실질적인 비즈니스 경영관

리 부분에 더 큰 애로 요인으로 느끼고 있었다. 물론 KAIST 

창업원에서는 학생창업을 위해서 법률·회계·세무 상담서비스

를 매주 1회씩 제공 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학생창업가들의 

경영실무 역량 강화 프로그램, 나아가 기획형 창업 ‘컴퍼니빌

더 프로그램’을 통해 경영과 비즈니스 관리를 전문적으로 지

원할 수 있는 다양한 창업지원 정책이 요구된다. 

셋째, 집행관리 요인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결과 기관지원 

인식 요인에서는 창업맴버 및 인재 POOL 매칭, 수준별/업종

별/단계별 전문서비스 제공, 학생창업의 애로사항 발굴 및 해

소 부분이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요인으로 나타났다. KAIST 

내·외부에 필요한 인적자원을 자연스럽게 매칭할 수 있는 시

스템이 제공되어야 학생창업 활성화 및 성과를 창출 할 수 

있다. 최근 KAIST 창업원에서는 ‘동반성장 패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인재 POOL 팀을 매칭시켜주고 있으며, 학생창업 네트

워크 활성화 프로그램으로 자연스럽게 매칭을 제공하는 프로

그램을 신설하였다. 창업맴버 및 인재 POOL 매칭을 위해 학

교 창업교과목 수업 연계, 기존 COP 인턴쉽 프로그램 활용, 

그리고 창업친화적 학사제도 활용하여 창업실습 교과목, 창업

인턴쉽 프로그램 학점연계 학사제도 정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맹진수·김선혁(2023)은 연령, 성별, 창업유형, 학문분

야 등의 특성에 맞춘 롤모델을 선정하여 맞춤형 전략이 필요

가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더불어 수준별, 분야별, 단계별로 

맞춤형 롤모델, 선배 창업가를 매칭 해준다면 좀 더 실질적인 

학생창업 지원정책이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학생창업의 애로사

항을 창업지원 기관에서 해결해주는 일방향적 모델보다는, 먼

저 창업을 경험한 KAIST 선배 창업가, 동문 창업가들의 수준

별, 분야별, 단계별 멘토링을 통해 학생들이 창업과정에서 겪

게 되는 다양한 문제, CASE 중심의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평가관리 요

인에서는 시급 개선영역에 해당하는 요인이 없었다. 

성과목표 요인에서는 IPO/NASDAQ/유니콘 기업 배출실적, 

학생들의 도전정신 문화 확산이 시급 개선영역에 해당하였다. 

학생창업 경우 경험과 도전에 초점이 맞춘 정책 목표가 되어

야 한다. 경제적 성공을 위한 희박하고 요원한 목표인 

IPO/NASDAQ/유니콘 기업 배출실적이 학생창업의 정책목표가 

되어서는 본질적인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대학의 학생창업지원에 대한 학생들

의 정책환경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결과 제반환경 인식 요인

에서는 학생 창업지원을 위한 안정적 예산확보 요인이 시급 

개선영역이며, 관심과 지지 요인에서는 학생 창업지원에 대해 

동료와 구성원 관심과 지지가 시급 개선영역에 해당된다. 이

는 정윤희(2023)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정윤희(2023)는 학교

의 창업 분위기, 사회적 인식, 가족과 주위 친구나 선배들로

부터의 동기부여를 비롯하여 창업에 대한 긍정적인 대학문화 

확산이 창업 욕구를 높이는 핵심요인임을 밝힌 바 있다. 

교내 학생창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학생창업 지원을 위한 내

부의 지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여전히 대부분 대학의

핵심 기능이 교육과 연구 중심이며, 교내 구성원들 역시 창업의

중요성 인식과 관심이 부족하다. 최근 글로벌 추세가 기업가적

대학으로의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는 시점에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창업문화 확산과 함께 창업에 대

학 차원에 꾸준한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다. 따라서 KAIST에

서는 11월 창업가의 날을 만들어 교내 창업문화 확산과 더불어

적극적인 창업활동을 하여 많은 도전, 성과를 창출한 창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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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위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제 국가적으

로 창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사회적 지지(교수, 부모, 동

료)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창업가의 날’ 법정기념일4) 지정을 

제안한다. 대한민국은 노동자의 날 등 다양한 법정기념일이 

존재한다. 하지만 아직 창업가의 날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

서 도전하는 사람이 인정받는 사회, 창업가들이 존경받는 사

회를 위해서 ‘11월 15일’을 창업가의 날 법정기념일으로 지정

해 줄 것을 제안한다. 11월 셋째주는 세계기업가정신 주간이

며, 이 시기에 세계의 다양한 국가들이 창업문화 확산행사를 

동시에 진행되기에 상징성과 시의적절한 정책이 될 것이다. 

학생창업의 안정적 예산확보를 위해서는 정부의 창업지원사

업에만 의존하지 않고 반드시 대학 자체 재원의 일부를 창업

지원예산으로 배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 운영 의사

결정권자들의 학생창업에 관한 중요성 인식과 관심이 필요하

다. 기업가적 대학으로 대학 운영을 위한 재정을 확보하는 변

화된 전략이 필요하며, 투자를 연계하는 KAIST 홀딩스 활성

화, 창업에 성공한 동문들의 학생창업을 위한 발전기금 등을 

활용한 예산확보 전략으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필요

하다. 또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창업지원 시스템을 구축하

기 위해서는 역량 있는 창업지원 전문인력(교수, 직원) 확보

가 중요하다. 따라서 비정규직, 단기계약직으로 유지되고 있

는 고용의 불안정성 문제가 시급히 해결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전문인력의 이탈은 대학의 중요한 자산이 사라지

는 것이다. 창업 분야 전문인력의 지식, 경험, 노하우, 네트워

크는 단기간에 축적할 수 없기 때문이다.

5.2. 연구의 성과와 한계

이 연구는 과학기술 특성화 대학 내에서 학생 창업지원 정

책에 대한 인식 조사 및 해당 정책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안

함에 있어 몇 가지 측면에서 기존 연구들과의 차별성을 지닌

다. 우선, 본 연구는 정책의 이행 과정에서 정책 수혜자인 학

생들의 관점을 중심으로 한 상향식 접근 방식을 채택하였다

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들과 구별된다. 이는 정책의 목표와 실

행에 대한 학생들의 직접적인 인식과 요구를 반영하여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개선안을 도출하는 데 중점을 두

고 있다. 

둘째, 과학기술 특성화 대학이라는 특정한 교육기관을 대상

으로 하여, 이러한 기관들이 직면하고 있는 독특한 창업지원 

환경과 필요성에 주목하였다. 이는 기술 중심의 창업 활성화

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고유한 특성을 가진 대학들의 

현황을 조명함으로써, 특화된 창업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데 

기여한다. 

셋째, 이 연구는 KAIST와 같은 선도적인 과학기술 대학을 

중심으로 한 실증적 분석을 통해, 학생 창업지원 정책의 현황

과 그 효과성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대학 창업지원 정책의 성공사례 및 한계점을 식별하고, 다른 

과학기술 특성화 대학에서의 정책 설계 및 개선에 실질적인 

참고자료를 제공한다. 

넷째, 정책의 투명성과 접근성 강화, 학생 중심의 정책 개발, 

창업 친화적 학사제도의 개선 등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정

책개선 조치를 제안함으로써, 학생창업 지원 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증진시키는 방안을 제시한다. 이는 정책 수립자들에

게 창업지원 활동의 질적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지침을 제공

한다.

그럼에도 이 연구는 다음의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이 

연구에서 KAIST의 학생창업 지원 정책적 개선 방안을 표집 

대상 총 33명으로 조사한 만큼 KAIST 학생의 전수조사가 아

니므로 본 연구결과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둘째, 연구 표본의 다양성을 확보하였으나 연구 특성상 창업

지원정책에 대한 이해정도가 많이 차이가 있을 수 있는 한계

점을 가지고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종속 변인인 정책성과 변인을 통해 예견

되는 변인으로 투입하여, 정책성과 변인을 직접 측정하고 있

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과정 변인, 결과 변인 간 인과

적 관계와 영향 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는 후속 연구

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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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of Perceptions of Student Start-up Policies in Scienc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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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students' perceptions at science and technology specialized universities towards entrepreneurship support 

policies and to derive policy improvement measures by applying a bottom-up approach to reflect the requirements of the policy 

beneficiaries, i.e., the students. Specifically, the research explored effective execution strategies for student entrepreneurship support 

policies through a survey and analysis of KAIST students. The findings revealed that KAIST students recognize the urgent need for 

improvement in sharing policy objectives with the student entrepreneurship field, reflecting the opinions of the campus entrepreneurship 

scene in policy formulation, and constructing an entrepreneurship-friendly academic system for nurturing student entrepreneurs. 

Additionally, there was a highlighted need for enhancement in the capacity of implementing agencies, as well as in marketing and market 

development capabilities, and organizational management and practical skills as entrepreneurs within the educational curriculum. 

Consequently, this study proposes the following improvement measures: First, it calls for enhanced transparency and accessibility of 

entrepreneurship support policies, ensuring students clearly understand policy objectives and can easily access information. Second, it 

advocates for student-centered policy development, where students' opinions are actively incorporated to devise customized policies that 

consider their needs and the actual entrepreneurship environment. Third, there is a demand for improving entrepreneurship-friendly 

academic systems, encouraging more active participation in entrepreneurship activities by adopting or refining academic policies that 

recognize entrepreneurship activities as credits or expand entrepreneurship-related courses. Based on these results, it is expected that this 

research will provide valuable foundational data to actively support student entrepreneurship in science and technology specialized 

universities, foster an entrepreneurial spirit, and contribute to the creation of an innovation-driven entrepreneurship ecosystem that 

contributes to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social value creation.

KeyWords: KAIST, student start-up, start-up activation policy, start-up support, college student perception analysis, science and 

technology specialized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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